
어린이날  
100주년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이어 

어린이라는 호칭을 다시 보고, 


우리가 직접 어린이 선언을 다시 써보아요. 



어린이의 어림은 크게 자랄날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 시대 때 어린이의 인권을 높이고 

어른과 같이 한 사람의 존재로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라는 호칭을 만들었습니다.


높여서 평등하게 하고자 했던 호칭 어린이,

현재 어린이는 어떻게 불리워지나요?



어린이 선언 참고 작품

https://www.youtube.com/watch?v=foi9XyNs018


‘어린이’라는 호칭 다시보기


Q1. 어린이와 어린이 사이에 서로를 낮추어 부르는 호칭이 있나요? 

    그렇게 불릴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Q2. 어린이와 어린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그렇게 불릴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1923년 어린이 선언


- 어른에게 드리는 글 -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2.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시오.

3. 어린이에게 경어(존중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4.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5.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1923년 어린이 선언


- 어른에게 드리는 글 -


6. 산보와 원족(소풍, 나들이)을 가끔 가끔 시켜주시오.

7.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8.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9.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1923년 어린이 선언


- 어린 동무들에게-


1. 돋는 해와 지는 해는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2. 어른들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3.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4.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5. 꽃이나 풀을 꺽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6.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7.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나의 어린이 선언에 

참여하는 방법(어른편)


어른 속 어린이 인터뷰하기


Q1. 선생님은 어떤 어린이였나요? 

예) 이영중 어린이는 일기를 밀리지 않고 쓰는 어린이였습니다. 


Q2. 과거의 그 어린이에게 칭찬이나 격려의 한마디를 해 준다면?

예) 주어진 과제를 정성껏 마음다해 하는 너의 모습이 아름다워!


Q3. 선생님의 어린이 시절의 눈으로 

     지금 현재의 어른에게 드리는 글을 한문장 써주시겠어요?

예) 어린이도 진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스럽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나의 어린이 선언에 

참여하는 방법(어린이편)

1. 2022년 버전으로 새로운 
어린이 선언 문장 생각하기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나 어린 동무들과 함께    

 하는 선언 모두 가능해요.)




2. 몽이 포스트잇에 2022년 버전으로 새로운 어린이 선언 한 문장 쓰기 -> 게시하기



